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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…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

- 약국·편의점 외 온라인으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*의 유통·

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

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.

    * ｢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｣에 따른 

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’으로 지정(’22.2.3.)

 ㅇ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·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

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

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
□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·
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

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습니다.

 ㅇ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·공급 역량이 충분히 

확대됐으며, 이를 바탕으로 약국·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

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, 중앙부처·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

약 1억 7,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.



 ㅇ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·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

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(3.25.), 가격 

지정 해제(4.4.)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·완화했으며, 

약국·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습니다.

□ 김강립 식약처장은 “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

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

노력해주신 제조·유통업체, 약사회,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·단체에 

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며 “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, 자가검사

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 ㅇ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

사용·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